
베트남 섬유업계 - WTO 가맹으로 대미수출쿼터 철폐 

‘중국플러스원’의 중요거점으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베트남 섬유업계

는 WTO(世界貿易機構)에 가맹(加盟)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수출수량 규제

(quota)가 철폐되어, 어패럴제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주목 받고 있다. 베트남섬유공단(公團) (VINATEX)은 베트남의 봉제기업들이 

미국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며, 지나친 수출공세(攻勢)에 신중한 

견해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일본시장을 중요시하겠다는 자세를 밝히고 있다. 

비나텍스는, 수출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지만 섬유제품의 수출쿼

터가 없어져 미국으로의 수출이 쉬워진다고 WTO 가맹 후의 섬유무역 상황

을 예측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2006년 9, 10월경부터 WTO 가맹이나 쿼터프리(quota 

free)를 예상하고 미국계 어패럴 메이커 등의 바이어가 생산현지로 많이 찾아

와, 일본으로 수출하는 어패럴생산 봉제기업을 목표로 생산라인을 확보하려

는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계 상사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응하고 있는 공장은 기술이 잘 자리 잡고 있어, 그런 공장만을 찾을 수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어패럴제품 수출이 2007년 급격히 증가할 

것인가 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쿼터가 철폐되어 무역환

경이 자리잡게 되는 한편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정부가 반

덤핑(anti-dumping)조치 등으로 공평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비

나텍스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상업부(商業部)에서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하



는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 중국의 전철은 안밟겠다 

2004년말 WTO의 섬유협정이 폐지되어 2005년 1월부터 쿼터프리로 중국에

서 미국으로 수출이 격증하자 두 나라간에 섬유무역 마찰로 문제가 커졌다.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EU와 중국의 새로운 섬유협정이 효력(效力)을 나

타내어, 중국에서 EU 및 미국으로의 수출에 새로운 규제틀을 만들게 되었다. 

베트남의 봉제기업은 그 동안의 경위(經緯)를 면밀히 관찰ㆍ연구하여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조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 중국의 과오를 되

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일본계 상사관계자는 될지 안될지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미국ㆍEUㆍ일본에 대해 1/3씩의 비율로 생산 밸런스

(balance)를 잡고 싶어하는 현지의 봉제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쿼터철폐로 베트남 봉제기업사이에서는 미국으로의 시프트(shift; 교체)가 

추진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생산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지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반년 정도면 안

정될 것이며, 큰 혼란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일본에서 통용(通用)된다는 것은 공장의 실력(實力)을 재보는 기준이 될 수

도 있다. 비나텍스는 미국과 같이 변동이 심한 시장이 아니라 안정된 시장으

로서 일본시장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일본시장을 중요시하

는 자세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